
 

 

 

 

 

 

 

 

 

 

 

 

 

 

 

 

 

 

 

 

 

 

 

제26.2호 

 

행 정 명 령 

 

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2022년 12월 23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재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제26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했기 때문에, 

 

폭풍은 주 전역에서 도로 폐쇄, 여행 중단, 정전,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손상을 초래하여 지속적으로 

공중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피해 지방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도록 눈보라와 같은 조건, 강설, 

강풍, 기온의 극단적인 하락과 갑작스러운 결빙, 해안과 호수 연안에 범람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26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 사태를 2023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며 

이로써, 행정명령 26호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이어갑니다.  

 

 

 2023년 1월 22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